
‘풀 먹이는 집’ –‘제직하기 좋게 풀 먹인다’는 호평으로  

관서지방 밖에서도 주문 

일본의 오사카부(大阪府) 이즈미사노(泉佐野)시의 ‘풀 먹이는 집은 현재 오

사카 남부, 와카야마(和歌山), 교도(京都), 나라(奈良) 등 관서지방의 제직업자 

약 70개사를 안정된 단골로서 풀 먹이는 업(sizing 業)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. 

2005년에 오사카 남부지구에 있는 ‘나카다니(仲谷) 사이징’ 공장이 화재로 

불타버린 후에, 다시 부흥하여 풀 먹이는 일을 계속해 왔는데, 부흥후로는 

앞날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와 사장의 연령 한계도 고려하여 스스로 폐업하였

다. ‘나카다니 사이징’에서 풀 먹여오던 ‘다츠미(辰巳)’ 직포는 설비와 스탭

(staff)를 인수하여 ‘풀 먹이는 집’을 설립하고 6개월이 지났다. 

태번수로부터 극세번수, 고밀도 직물도 풀 먹일 수 있어 70개사의 거래선

으로부터 ‘제직하기 좋게 풀 먹인다’는 호평을 받고 있다. 생산능력은 일산

(日産) 12만m, 월산 300만m 정도 된다. 

오사카지구에서는 큰 제직공장은 자사의 사이징기를 갖고 있는데, 중소 제

직공장은 외주로 사이징하고 있는 데가 많다. ‘나카다니 사이징’을 인수한 이 

공장의 존재는 산지내의 제직업자에게는 ‘반가운 얘기’가 되고 있다. 

‘다츠미’ 직포는 “제직공장이 살아남기 위하여 사이징은 생명선이다. 당사

나 제직공장을 위하여 ‘풀 먹이는 집’을 발전, 진화시켜 오사카지구뿐만 아니

라 다른 산지의 제직업자도 꼭 활용해 주기 바란다.”고 부탁하고 있다.♣ 

 


